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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산업, 신호제지 인수 “유력”
매각인수액 1000억원 제시 … 제지업계에서는 경영능력 부족 우려

태경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인 신호제지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은 4월13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4개 기업 중 태경산업이 종업원 승계, 채권단 부채 

상환 조건, 인수가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4월23일까지 태경산업과 우선협상자 선정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40

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태경산업은 신호제지 채권단이 공개 매각하는 지분 54%(주식 1500만주)에 대해 주당 6600원이 넘는 10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경산업이 제시한 인수가격은 한솔제지, 신무림제지, 아람CRC(기업구조조정전

문회사) 등 경쟁기업들이 제시한 것보다 크게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제지기업인 한솔제지와 신무림제지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탓에 제지업계는 태경산업

이 신호제지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

두세우고 있다.

제지업계는 신호제지가 태경산업에 인수된다면 주인만 바뀔 뿐 제지산업계가 큰 변화 없이 한솔제지, 신무

림제지, 신호제지의 3강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솔이 신호제지를 인수하게 되면 제지업계 1위 자리를 굳게 다질 수 있고 신무림제지가 인수한다면 1위를 

넘보는 2위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 제3자인 태경산업의 인수가 유력해짐으로써 전체 판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03년 인쇄용지 생산실적 및 매출을 기준으로 한 업계 순위는 한솔제지가 120만톤(1조360억원), 신호제지가 

60만톤(5400억원), 신무림제지가 55만톤(5200억원), 한국제지가 34만톤(3100억원) 등이었다. 다만, 제지그룹인 

신무림제지는 무림제지와 세림제지를 갖고 있어 사실 상 제지업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지기업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화학제품 생산기업인 태경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경산업이 제지 쪽과 연결되는 것은 아트지를 만들 때 코팅제 부자재로 쓰이는 중질탄산칼슘을 만든다는 

것 뿐인데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인 제지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태경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매각을 검토할 

때는 가격 뿐 아니라 경영능력도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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